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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노동조합은 1월 2일(수) 오전 11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19년도 시무식을 열어 집행부 2년차의 기조를 공유하고,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를 다졌다.


김해관 위원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중앙상무집행 위원들에게 “올해는 우리가 지난 해에 쟁취해 낸 임금피크제 개선,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공약이 결실로 나타나는 해”라며 “합의사항이 조합원과 노동조합 의도대로 잘 이행되는지 철저히 감시하고 집행부 2년 차에 실현해 낼 나머지 공약 또한 빠짐 없이 체크하라”고 강조 했다.��김해관 위원장 ‘노사 합의사항 이행 철저히 점검하고, 5G 경쟁에 조합원의 고충 없도록 세심히 살필 것’ 주문��이어 “5G 서비스로 이통 3사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만큼 현장도 힘든 경쟁에 처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혹시나 모를 회사의 실적 압박에 조합원이 힘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 희망과 기대의 한 해가 되도록 자부심을 갖고 힘차게 2019년을 시작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시무식에 앞서 오전 8시, 김해관 위원장을 비롯해 양정우 사무총장, 변우영 사업지원실장, 최장복 조직실장은 광화문 KT스퀘어에서 진행된 ‘노사합동 신년 결의식’에 참석해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함께 광화문 사옥으로 출근하는 조합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신년 응원 선물을 증정했다.��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아현 화재 사고로 열과 성을 다해 피해복구에 매진한 조합원과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표한 뒤 ‘1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근로환경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며 변함없는 성원과 질책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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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kttu.or.kr/


제13-151호, 2019년 1월 2일(수)








KT노동조합 2019년 시무식 개최  


김해관 위원장 “조합원 바람 이루어지는 희망의 한 해 되도록 힘차게 시작하자”�













